
중국산 소다회 66% 부과
中華河北進出區公司 등은 수출물량 제한 합의로 보류

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 6 . 1 1 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확정됐다.

최근 정부가 확정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따르면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

입고 있다는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리면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 6 . 1 1 %의 덤핑방지

관세를 부과했다.

그러나 중국의 소다회 수출업체중 중국하북진출구공사 및 중국화공건설총공사의 제품은 이들 업체

가 수출물량을 축소키로 약속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.

정부는 1 2월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방침을 확

정하고 2 7일경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.

중국산 소다회는 동양화학의 덤핑제소에 따라 지난 6월 하순부터 6 8 . 0 1 ~ 7 0 . 8 6 %의 잠정덤핑관세가

부과돼 왔으며, 관세청이 산정한 확정덤핑률은 6 4 . 7 8 ~ 6 6 . 1 1 %였다.

재무부는 중국수출기업 중 화북진출구공사 및 화공건설총공사측이 9 4년 및 9 5년에 각각 2만톤, 95년

에는 1만5 0 0 0톤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키로 약속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는 보류해

6 6 . 1 1 %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1 1월1 7일 중국산 소다회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산업피해

긍정 최종판정을 내렸다. 따라서 재무부는 1개월이내에 관세청의 덤핑마진율 최종판정

( 6 4 . 7 8 ~ 6 6 . 1 1 % )의 범위내에서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었다.

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판정을 통해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소다회산업이 생산, 가

동률, 판매, 시장점유율 등의 감소추세에 따라 경영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

반면 같은 기간중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, 국내 소다회가격의 하락을 선도하고 있

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.

이번에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진 중국산 소다회는 9 1년까지 수입이 미비했으나, 92년에는 2만7 5 6 8톤

이 수입된데 이어 9 3년 상반기에는 3만8 5 3 6톤이 수입, 시장점유율이 9 2년의 4 . 4 %에서 1 2 . 5 %로 크게

높아진 것으로 밝혔다.

또 동양화학은 연산 4 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산의 덤핑공세로 가동률이 9 1

년의 8 6 %에서 9 2년에는 83%, 93년 상반기에는 7 3 . 1 %로 낮아졌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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